
쏘가리의 배합사료 전환 방법(급이율, 투여 빈도, 냉각 미끼 투여 일수)
 
  쏘가리 양식에서 먹이 순치에는 전환먹이(예 냉각 미끼) 등이 사용되고 있다. 냉각 미끼고이
는 일반적으로 형태와 모양이 어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 또는 후각 먹이 행동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냉동된 미끼 고기는 품질이 난기 때문에 죽은 미끼고기와 배합사료의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각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먹이 전환에 따른 스트레
스를 줄일 수 있는 의미이다. 
  먹이 투여 계획에 냉각 미끼를 사용한다는 것은 먹이 전환 기간의 수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또 먹이 비율과 빈도도 먹이 적응에 효능을 반영한다.
  쏘가리 치어(10 g)구입하여 순환수조(220 L. 수온 25℃, DO 4.0ppt)에 1주간 순치사육하였
다. 3개의 수조에 각 15개체씩 수용하였으며, 각 수조에는 300마리의 미끼고기인 미리가일
(Cirrhinus mrigala, 0.2 g)을 함께 넣었다. 남아있는 미끼고기는 비데오 카메라를 사용 4시
간 간격으로 계수하고 부족하면 최초의 개체수가 되도록 다시 넣어준다.
  실험은 자연 광주기(LD 14:10)의 조건에서 72시간 실시하였다.

표 . 쏘가리의 표준 먹이 전환 단계

  먹이 전환은 표준 계획안에 따라서 실시하였고, 각 수조에 39개체를 수용하고 급이율은 어
체중의 5, 8, 11, 14 및 17%를 투여하였다. 급이율을 기준으로 고비율(17%), 중간 급이율
(11-14%), 저급이율(5-8%)로 구분하였다. 먹이는 하루에 6시와 18시에 투여하면서 11일간 사
육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pellet은 3 mm pellet mill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일간 먹이 투여 빈도 시험은 수조당 39개체를 넣고 2회(6시, 18시), 3회(6시, 12시, 18시), 4
회(6시, 10시, 14시 및 18시)에 투여하였다. 이때 급이율은 어체중의 11%로 하여 11일간 사
육하였다.
  급이율시험에서 급이율과 먹이 전환율에는 Y=-0.5291X2+14.119X-23.814의 관계가 성립하
여 적정 급이율은 13.34%로서 적절한 절식 상태를 통하여 식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이율이 낮을 때는 산화스트레스가 유발되어 먹이 전환율이 낮아졌다.
  일간 먹이 투여 빈도는 하루에 2회가 적합한 것으로 자연적인 먹이 리듬으로서 먹이 전환
이 더 좋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루에 4회 투여하면 먹이 관련 학습과 기억이 증가되어 fos12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공격성이 증가하였다. 
  냉각 먹이를 투여하는 기간(2, 4, 6 및 8일) 시험에서 6일 이상 동안 먹이면 산화스트레스
가 감소하여 그 후의 배합사료의 도입이 개선되었다. 8일이상 투여하면 인공배합사료에 대한 
기억이 높아진다. 그럼으로 냉각 먹이를 먹이는 기간을 늘리면 학습과 기억이 증가되어 먹이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화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먹이 전환에 booster효과가 있다.

일자 먹이의 형태
1-2일 빈사상태의 먹이 고기
3-4일 점차적으로 빈사상태의 어류를 죽은 고기로 대체(대체는 하루에 50%)
5-6일 점차적으로 죽은 먹이를 냉각 먹이로 대체(대체는 하루에 30%)
7-8일 냉각 먹이 고기
9-11일 부드러운 pellet



  결론적으로 먹이 전환은 급이율 13.4%, 먹이 투여 빈도는 하루에 2회, 냉각 먹이투여는 7
표  . 배합사료의 조성

일 이상 투여하는 것이 최적의 먹이 투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먹이 전환에는 적절한 
절식, 학습 및 기억의 전략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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